
박상우 장관,“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역할 당부”

- 11일 국토지리정보원 50주년 기념식… 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중추적 역할 기대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

｢국토지리정보원 창립 50주년 기념식｣에 참석했다. 

 ㅇ 해당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,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, 

이재준 수원시장을 포함해 공간정보 종사자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. 

 ㅇ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지난 50년간 국가의 위치기준을 정립하고 

다양한 공간정보를 생산․제공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토지리정보원 및 

공간정보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공간정보 유공자들을 포상했다.

□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74년 11월 1일 창립한 이래, 국토위치체계 

확립과 국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공간정보 핵심 역할을 해왔다.

 ㅇ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는 ‘지도위의 역사, 공간정보 속의 미래’를 

주제로 기념식을 열고, 공간정보 분야의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

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. 

□ 기념식에서는 공간정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

표창을 진행했다.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

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 총 17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.

 ㅇ 이와 함께,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대상 대구대청초 김소은 학생 등 2명과 

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1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.

□ 박상우 장관은 치사에서 “우리나라가 세계 공간정보 산업을 선도하는 

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정보인이 화합하고 미래 

발전을 다짐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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